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은 주요한 개인적인 과업이

며, 대학교육 기관의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의 엄격한 통제와는 다른 대학의 

낯설고, 다양한 역할기능 및 광범위한 대인관계에 직면하
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된다[1]. 적응 문제는 인간 발달의 모든 단
계에서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이 시기를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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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성공적인 대학적응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연구로서, 경기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총 417명의 학생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은 4학년이(3.45±0.53), 
1학년보다(3.18±0.6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 스트레스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0.91±0.46), 
4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각 학년에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 및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별 차이를 토대
로, 학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대학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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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college adjustment and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by grades in Korea. A total of 417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15 to October 30, 2019.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4th grade (3.45 ± 0.53) than 1st grade (3.18 ± 0.61). Life stress was highest in first grade 
(0.91 ± 0.46), followed by fourth grade, second grade, and third grade. college adaptation and life 
stress by grade were inversely correlated in all grad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difference between college adaptation and life stress according to grade level, and to prepare 
customized programs according to the grades, so that students can make a good college adjustment 
through stress manag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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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느냐가 이후의 직업 선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대학
생활에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
에 대학생 시기의 적응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활 스트레스가 언급되고 있는데[3-5], 간호대학생은 대
학생활 초기부터 학업 스트레스, 임상실습, 간호사 국가
고시에 대한 중압감과 과중한 학습량 등으로 많은 스트
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6].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
신감 상실과 성적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대
학생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휴학이
나 자퇴 등의 중도탈락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7]. 
또한, 간호학과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은 향후 간호사가 되
어 임상에 투입되었을 때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
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대학생활 초기인 1학년부터 대학생활에 성공
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스트
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
레스 관련 연구에서는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생활 스트레스를 언급한 연구들은 있지만[3-5], 1학년
부터 4학년까지의 학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
소와 대학적응의 하위요소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즉, 일부 학년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변수
로 다룬 연구들이 있을 뿐이고[9-11], 최근 Yoo[3]의 연
구에서 학년에 따른 대학 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적응 정
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전체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
한, Song과 Ha[12]의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나, 나이에 따
른 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을 확인하였다. 학년별 대학
적응의 하위요소와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를 비교하
는 것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및 대학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
과 생활 스트레스를 하위요소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
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

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 정도와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간

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하위요소별로 비교하고, 학년별 대학적
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 2,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
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방법 등을 안내하고 설문내용의 
비밀유지, 익명성, 인권보장 및 연구에 참여한 이후 철회 
가능성을 명시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p) .25, 검정력(1-β) .80으로 산
출한 결과, 연구대상자 수의 최소 표본크기는 180명
이었다. 온라인 설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750명
에게 온라인 설문을 요청하였으나, 443명이 응답
(59%)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26명을 제외한 417명
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자가 경기도 일개대학 간호
학과의 동의를 얻고, 1, 2, 3, 4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의 
취지와 연구 윤리 관련 사항을 안내한 후 온라인 설문 
조사 연결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을 통해 설문링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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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설
문에 응답하고, 이러한 설문 응답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취합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연구
의 목적, 연구 진행방법과 절차,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과 협조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고, 온라인 설
문의 특성상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을 것임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에는 개인식별정보는 포함하지 않
았고, 그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모든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대학적응
대학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구성원 및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
고, 스스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을 의미한다[13]. 
본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년별 대학적응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하여 Jeong과 Park[13]이 개발한 대학적
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 요인(진로준비, 학
업활동, 대인관계, 개인심리, 사회체험)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Jeong과 Park[13]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0~.86 분포
를 보였고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69~.84 분포
를 보였고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88이었다.

2.4.2 생활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는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에서의 혼

란이 개인의 항성성 유지를 위협할 때, 이러한 위협에 대
해서 개인적 또는 대인적 대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4].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하여 
Chon, Kim & Yi[15]가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 요인(경제문
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 친구와의 관계), 총 50문

항으로 이루어졌고, 개발 당시 각 문항은 경험빈도와 중
요도에 대한 평정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Song 과 Ha[12]의 연구와 같이 경
험빈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의 경험빈
도는 4점 척도로 참여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사
건의 빈도를 0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에서 3점 ‘자주 
일어났다’로 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0.75~.88 분포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2~.93, 전체도구의 신
뢰도는 .94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χ2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비

교는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비교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학년별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각 학년별 

76~80%가 여학생이었고, 전체적으로는 351명(84.2%)이 
여학생이었다<Table 1>. 또한, 직전 학기 학점은 학년별
로 3.0 이상~4.0 미만의 평점인 학생이 가장 많았고
(51.7~72.0%), 다음이 4.0 이상, 2.0~3.0 미만 순
(17.2~29.3%)이었다. 또한, 학년별 성별과 성적분포에서 
각 학년은 동질성을 보였다. 간호학과의 입학 동기는 전
체적으로는 ‘취업’이 가장 높았지만(48.4%), 학년별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1학년인 경우 ‘취업’으로 답한 
학생이 90(6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학년인 경우 
‘적성’으로 답한 학생이 32(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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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Frequency(%)
 χ2 pTotal

(n=417)
1st grade
(n=147)

2nd grade
(n=78)

3rd grade
(n=99)

4th grade
(n=93)

Gender Male 66(15.8) 22(15.0) 18(23.1) 17(17.2) 9(9.7) 5.93 .115Female 351(84.2) 125(85.0) 60(76.9) 82(82.8) 84(90.3)
Last 

semester 
grades

4.0 or higher 98(23.5) 36(24.5) 17(21.8) 29(29.3) 16(17.2)
15.54 .0773.0 or more and less than 4.0 241(57.8) 76(51.7) 45(57.7) 53(53.5) 67(72.0)

2.0 or more and less than 3.0 70(16.8) 31(21.1) 13(16.7) 16(16.2) 10(10.8)
Less than 2.0 8(1.9) 4(2.7) 3(3.8) 1(1.0) 0(0.0)

Motivation 
for admission

Aptitude 117(28.1) 32(21.8) 20(25.6) 33(33.3) 32(34.4)
26.48 .009

Ease of employment 202(48.4) 90(61.2) 36(46.2) 46(46.5) 30(32.3)
Grades 16(3.8) 6(4.1) 2(2.6) 3(3.0) 5(5.4)
Advice 51(12.2) 11(7.5) 15(19.2) 10(10.1) 15(16.1)
Etc 31(7.4) 8(5.4) 5(6.4) 7(7.1) 11(11.8)

3.2 학년별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하

위요소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적응의 전체적 점수는 4학년이(3.45±0.53), 1학년

보다(3.18±0.6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적
응의 하위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는 2학년 학생이 
가장 높았고(3.16±0.77), 1학년이 가장 낮았으나
(2.88±0.87)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업성취는 
3학년이 가장 높았고(3.98±0.66), 1학년이 가장 낮았는
데(3.72±0.6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는 취업을 앞둔 4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
장 높게 나타났고(3.16±0.85), 개인심리 적응 역시 4학
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3.97±0.66). 사회
체험 역시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3.09±0.92),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0.91±0.46), 4학년, 2학
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
역별 분석한 결과에서 경제문제는 1학년이 다른 학년
에 비해 가장 높았고(1.07±0.79),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성과의 관계 역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0.49±0.55) 유의한 차이는 아
니었다. 교수와의 관계는 4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고(0.72±0.68), 가족과의 관계는 1학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0.60±0.70). 장래 문제는 1학
년이 가장 높았으나(1.23±0.66)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가치관 문제와 학업 문제는 1학년
이 각각 1.07(±0.46)과 1.79(±0.57)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1학년(0.38±0.59)과 4
학년(0.38±0.56)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College Adjustment and Life Stress according to Grades
Variables

1st grade
(n=147)

2nd grade
(n=78)

3rd grade
(n=99)

4th grade
(n=93) F p

(Scheffe)M(±SD) M(±SD) M(±SD) M(±SD)

College 
adjustment

Interpersonal relation 2.88(±0.87) 3.16(±0.77) 3.10(±0.86) 3.03(±0.75) 2.505 .059
Academic activity 3.72(±0.66) 3.77(±0.66) 3.98(±0.66) 3.90(±0.65) 3.725 .012(a<c)
Career preparation 2.72(±0.80) 2.45(±0.92) 2.83(±0.85) 3.16(±0.85) 4.524 .000(a<d)

Personal psychology 3.64(±0.78) 3.82(±0.74) 3.85(±0.73) 3.97(±0.66) 4.144 .007(a<d)
Social participation 2.85(±1.01) 2.89(±0.99) 2.84(±0.94) 3.09(±0.92) 1.418 .237

Total 3.18(±0.61) 3.23(±0.58) 3.34(±0.58) 3.45(±0.53) 4.622 .003(a<d)

Life stress

Economic problem 1.07(±0.79) .83(±0.76) .80(±0.67) .88(±0.78) 3.114 .026(a>c)
Lover relationship .49(±0.55) .37(±0.51) .40(±0.53) .40(±0.60) 1.069 .362

Student-faculty relationship .58(±0.59) .54(±0.62) .45(±0.44) .72(±0.68) 3.372 .019(c<d)
Family relationship .60(±0.70) .41(±0.59) .39(±056) .48(±0.55) 2.869 .036(a>c)

Future problem 1.23(±0.66) 1.17(±0.67) 1.04(±0.64) 1.07(±0.66) 2.091 .101
Value problem 1.07(±0.79) .83(±0.76) .80(±0.67) .88(±0.78) 3.114 .026(a>c)

Academic achievement 1.79(±0.57) 1.66(±0.66) 1.72(±0.58) 1.51(±0.65) 4.281 .005(a>d)
Friendship .38(±0.59) .23(±0.41) .25(±0.45) .38(±0.56) 2.350 .072

Total .91(±0.46) .79(±0.41) .77(±0.36) .81(±0.47) 2.558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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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년에 따른 대

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1학년(r=-.265, p<0.001), 2
학년(r=-.480, p<0.001), 3학년(r=-.376, p<0.001), 4학
년(r=-.434, p<0.001)에서 모두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College Adjustment and Life Stress 
Variables

College Adjustment
1st grade(n=147) 2nd grade(n=78) 3rd grade(n=99) 4th grade(n=93)

Life stress -.265(p<.001) -.480(p<.001) -.376(p<.001) -.434(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

활 스트레스를 하위요소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
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과의 입학 
동기는 전체적으로는 ‘취업’이 가장 높았지만(48.4%), 학
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1학년인 경우 ‘취업’으
로 답한 학생이 90(6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학년
인 경우 ‘적성’으로 답한 학생이 32(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에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적성과 전
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에 진
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실[16-17]을 반영한 것이
라 사료된다. 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은 특히 적성과 사
명감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진
로 및 적성에 대한 상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
에서는 대학적응의 전체적 점수가 4학년이(3.45±0.53), 
1학년(3.18±0.6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는 달랐지만, 2, 3학년의 
대학적응이 4학년에 비해 낮았다는 Yoo[3]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하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측정한 Lim과  Kim[18]의 연구에서 4학년
이 다른 학년에 비해 대학적응 점수가 높은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즉, 학년이 오르면서 대학교의 생활에 익숙
해지고, 그에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적
응을 위한 과정, 예를들어 대학생활 안내, 진로탐색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1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 판단된다. 

대학적응의 하위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는 1
학년이 가장 낮았고(3.72±0.66), 진로준비는 2학년이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2.45±0.92), 개인심리 적응 역시 1

학년이 가장 낮았다(3.64±0.78). 이 세 하위요소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따라서,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학습법이나 심리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대학적응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
적으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하고, 임상실습을 앞두
고 있는, 2학년이 진로준비가 가장 낮으므로 보다 적극
적인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배와의 만남이나,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 연
구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을 확인한 결과(학업성취는 3.83±50
점, 개인심리 적응은 3.70±66점)[19]에 비해 낮으므로, 
각 학교별 학년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학교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
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0.91±0.46), 4학년, 2학년 3학
년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27개의 문항으로 수정한 도
구로 평가한 Yoo[3]의 연구에서 2학년과 3학년이 4학년
에 비해 생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
학생의 나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비교한 Song과 Ha[12]
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같은 
도구를 통해 반복연구 및 학교별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별 분석한 결과 경제문제는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았고(1.07±0.79), 교
수와의 관계는 4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0.72±0.68), 가
족과의 관계는 1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0.60±0.70). 가치관 문제와 학업 문제 역시 1학년이 각
각 1.07(±0.46)과 1.79(±0.57)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장학금 및 근로장학생과 같은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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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1학년에서 가치관 문제와 학업문
제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학과의 입학동기가 취업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다. 충분한 탐
색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성급한 진로결정은 간호대학
생들의 인사 후 현장적응의 문제와 이직 등과 관련될 수 
있다[20-21]. 이에, 1학년 때부터 진로상담이나 진로코칭
프로그램, 학습법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22]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
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4학년 학생
들이 교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실질적인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도교수와 의
사소통 기회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학생 의사소통 어려움은 학교적응 및 교육 만족도
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23], 4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교수-학생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프로
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중도탈락 비
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
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에 기여하며 교수-학습의 수월
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24]. Jeong과 
Park[25]은 교수신뢰 측면에서 능력이나 성실성보다는 
친밀감이 학생들의 대학적응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4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는 보다 친
밀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담기술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모든 학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3,9, 26-29]에서 나타
난 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적응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
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었다. 또한, 일반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Kim[3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각 학년별 생활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대학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

활 스트레스를 하위요소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
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각 

학년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 및 생활 스트레
스의 차이를 하위요소별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
해 대학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년에 따른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
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 2, 3, 4학년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여러 학교의 학생으로 
확장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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